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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니스의간판정현(55위삼성증권후원)이

세계랭킹 1위라파엘나달(스페인)로부터 어려운

상대였다는평가를받았다

정현은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

자프로테니스(ATP) 투어롤렉스파리마스터스(총

상금 427만3775 유로) 대회사흘째단식 2회전에서

나달에게 02(57 36)로졌다

하지만 1세트 25까지 끌려가다가 내리 세 게임

을따내는등센터코트를가득메운프랑스팬들에

게강렬한인상을남겼다특히1세트게임스코어5

5에서 진행된 나달의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 포인

트까지잡고도이를살리지못한장면이아쉬웠다

나달은 이 경기에서 이기면서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로 2017시즌을 세계 1위로

마치는 것이 확정됐다 하지만 나달이 연말 세계 1

위를 확정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프랑스매체들은나달이이날경기를마친뒤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정현은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했다고보도했다

나달은경기를마친 뒤먼저코트를떠나는정현

을향해박수를보내기도했다 그는정현이코트에

서퇴장하는줄모르고신발끈을고쳐매다가팬들

이 정현에게 보내는환호 소리를듣고뒤늦게정현

의등뒤를바라보며박수를쳤다

정현은 이날 나달을 상대로 공격 성공 횟수에서

1822로 뒤졌으나 포핸드 샷 득점에서는 1412로

앞섰다 서브속도는나달이평균시속 182 최고

시속 199를 기록했고 정현은 평균 180 최고

195를 찍어 크게 밀리지 않았다 네트 포인트는

나달이 18번시도해 11번성공 정현은 25번대시해

18차례 득점으로 연결해 정현이 오히려 앞선 기록

을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열린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롤렉스파리마스터스단식 2회전종료

후세계랭킹 1위나달(스페인오른쪽)과한국테니스의간판정현(55위)이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테니스세계 1위 나달 정현 어려운상대였다

기적만들자광주FC 내일대구원정

사이클 여자 단거리 간판 이혜진(27부산지방

공단스포원)과 나주 출신의 중장거리 나아름(28

상주시청)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2일 대한자전거연맹에 따르면 사이클 여자 단

거리 이혜진은 전날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

린 2017 트랙사이클국가대표선수선발평가대회

500m독주경기에서 33초 836을기록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

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수립한종전 기록 34초

165를 0329초나앞당긴것이다 이혜진은 2010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500m 독주 한국신기

록을 세운 이후 7년 동안 6차례 한국신기록을 경

신했다

나아름은 3 개인추발 경기에서 3분 38초 239

로 7년만에한국신기록을새로썼다

나아름은 2010년 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세운종전기록 3분 39초 518을 1초 279 앞당기며

스스로한국기록을갈아치웠다

이번선발전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

임과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국제규격 250m돔경기장에서열렸다

연합뉴스

프로축구광주FC가K리그클래식잔류기적을

노리며 2017시즌마지막원정길에오른다

광주는오는 4일오후 3시대구스타디움에서대

구 FC와 2017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원정 경기

를치른다

무조건이겨야하는경기다

광주는스플릿라운드돌입이후전남드래곤즈

와 상무 상무를 상대로 2연승을 달리며 꺼져가던

잔류불씨를살렸다 11위와승점 4점차까지줄여

놓았지만광주는지난인천유나이티드와의 36라

운드원정에서결정력부재로 00으로비기면서 3

연승에실패했다

여전히 11위전남과는승점 4점차 남은기회는

두 경기밖에 없다 18일 포항전까지 남은 두 경기

에서 무조건 이긴 뒤 강등권에 있는 인천과 전남

의경기를지켜봐야하는광주의위기상황이다

광주가 2승을하고 전남과인천이 1무 1패이하

의성적을거둔다면광주는자력으로잔류를확정

할수있다

둘 중 한 팀이 1승 이상을 거두면 자동 강등은

면해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만 한다 두

팀 모두 1승을 거둔다면 광주는 막바지 투혼에도

강등칼날을피할수없게된다

대구전을앞둔광주의분위기는좋다

광주는최근 6경기에서 2승 4무무패행진을달

리며 상승세를 탔다 앞선 인천 원정에서도 승리

를 거두지 못했지만 상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공세를벌였다 자신감을앞세운광주는절박함까

지더해이번대구전을준비하고있다

대구는 현재 클래식 잔류를 확정 지은 상태로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닌 광주보다목표의식이

떨어진다

이번경기는베스트전력을내세운총력전보다

는 다음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선수들의

시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축 선수들이 모

두 나서는 상황보다는 다소 부담을 덜고 경기를

할수있다

광주에는자신과싸움이다

광주는역대전적에서대구에 5승 5무 3패로앞

서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1승 1무 1패로 팽

팽히맞서고있다 여기에무조건 2연승을하고상

황을지켜봐야한다는압박감도광주선수들을누

른다

김학범 감독과 맏형 이종민 원클럽맨 임선영

캡틴송승민이젊은후배들을다독이며대구전을

준비하고있다

극적인 승격쇼를 펼치며 K리그 클래식에서 포

기하지않은근성을보여온광주가대구전승리로

클래식잔류의꿈을이어갈수있을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강등위기속최근 6경기 2승4무로 상승세

남은 2경기모두이기고다른팀지켜봐야

나주출신나아름 7년만에사이클한국신기록

3개인추발서이혜진 500 독주 6번째한국신

코트떠나는정현에게박수도


